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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 해를 맞이한 남아공은 과거처럼 떠들썩하게 폭죽을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촛불을 켰습니다. Coronavirus-

19의 희생자와 일선 보건 종사자들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 파티 대신 기도로 새해 전야를 보낸 것이지요. 

남아공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2차 감염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Coronavirus 

변이로 인해 2차 감염 파동이 거센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150만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49,413명이 사망했습니다.  

신종 Coronavirus 전선에서 전면에 나섰던 대통령실 장관이 12월 21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해 각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에볼라 전염병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상황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l 크리스마스 연합 Conference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Living Hope Ministry의 연합 행사는 정부의 

제지로 취소가 되었지만 좀 느슨한 Hazy View지역의 

Christian Fellowship Ministry의 연합 행사는 은혜롭게 진행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회개와 더불어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l Huntington Calling Church 건축진행 

한국처럼 전문 인력을 동원하고 레미콘을 이용

하거나 벽돌을 사서 진행하게 되면 공기도  

빨라지고 작업이 수월하겠지만 많은 경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가능한 경비를 절약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건축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수동으로 모든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기초 공사를 하던 중 

교회 주변 마을에 Coronavirus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l 사역자 David 목사 

지금까지� 21일여년�동안�아프리카에서�사역하면서�가장�마음�아프고�

슬픈�일입니다.�함께�동역하던�David�목사가�주님의�부름으로�우리의�

곁을�떠나갔습니다.�2004년에�모잠비크에서�처음�사역자로�만나� �

말씀과�기도로�훈련하고�신학교에�보내�공부를�시킨�후� 2007년�제� �

손으로�안수하여�목사로�세웠습니다.� �

함께�울고�웃던�동역자,�눈빛만�보아도�서로의�마음을�알�수�있는�좋은�친구였는데�지난� 1월� 8일� �

간경화로�투병하던�중�주님의�부름을�받았습니다.�너무나�안타깝고�마음이�아픕니다.� �

갑작스런 목사님의 소천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산소망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l 일시 귀국 

멀게만 생각했던 코로나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감염자들이 발생하여 마을은 

물론이고 교회의 예배까지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선교사들이 확진자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모습도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파송교회의 배려와 사랑으로 잠시 귀국하여 수술후의 재검진과 더불어 

Coronavirus19 이후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이 안정되고  

백신접종 후 사역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할 수 있어 우리 부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편리했던 도시권을 떠나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야 

하는 모기와의 전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벌레들의 침투, 전력 부족으로 인하여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전기…  

그래도 저희 부부는 행복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Coronavirus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l 폐쇄된 모잠비크의 국경이 속히 열려 사역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l Huntington Calling Church의 예배당 건축이 은혜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l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l 저희 부부가 건강을 회복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2월 

희망의 땅 아프리카에서 김창길/박성자 선교사  


